
[보도자료] 쿠팡, 업계 최초 200억 조성해 배송직원 자녀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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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본인은 대학학비 지원으로 자기계발 장려 계획

 
2020. 09. 14 — 쿠팡이 배송업계 최초로 2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쿠팡친구(쿠친)와 자녀의 학자금, 보육비 지원에 나선
다. 위탁운영제(지입제)와 달리 배송직원을 직고용 하고 있는 쿠팡이 배송직원학자금 지원까지 선언함에 따라 업계에 큰 반
향이 예상된다. 

지난달 택배 없는 날에 방영된 쿠팡의 영상광고를 통해서는 배송업계 유일의 주5일 52시간 근무와 연 130일 휴무 제공
등의 근무 조건이 소개돼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다른 택배기사와 달리쿠친에게는 차량을 비롯 유류비, 통신비
는 물론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큰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기금은 쿠친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지원을 비롯해 대학 학자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쿠팡은 한편 쿠친 본인을 위한 4년제 대학 학위 취득 지원 제도도마련한다. 기존에 운영해 왔던 국내 4개 사이버 대학과 
연계한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 제도를 확대해 학업 성과에 따라 전액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자기계발을 원하
는  쿠친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쿠친은 안전 배송을 통해 K방역의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기금 마련을 통해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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